
금융 클라우드 기반 핀테크 혁신,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서

 

 

코스콤(사장 홍우선)이 금융 클라우드가 핀테크 금융·IT혁신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체감

할 수 있는 최신 트렌드를 소개한다.

코스콤은 오는 26일(수)부터 진행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의 온라인 전시관 및 세미나

에 참여해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우수 핀테크 기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사례」를 공유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은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기업 생애주기 맞춤형 사업이다. 핀테크 기업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준수하는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코스콤이 서비스 운영을 맡아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서비스 론칭·확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클라우드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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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구축 및 보안 컨설팅 등을 위한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는다. 특히 마이데이터와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등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들은 일반 금융회사 수준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핵심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다.

이번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 발표에서는 동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함께,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

팅 서비스 및 금융 특화 솔루션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사례」 발표에서는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한 우수 핀테크

기업들을 소개한다.

자산관리, 대출, 인슈어테크, 결제, 송금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 중인 핀테

크 기업들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코스콤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금융 클라우드가 핀테크 금융·IT혁신 과정에 꼭 필요한 인프라로서 핀테

크 생태계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은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금융 혁신 지원을 위해 기획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다. 올해 3회 차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핀테크와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을 주제로 5월 26

일(수) 부터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된다.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오프라인의 경우

사전 초청된 소수 인원만 참석 가능하나, 누구나 온라인으로 전체 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


